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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카르텔 과징금 2000억원
공정위, 장기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담합 … 고강도 조사 신호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주력제품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공정

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월19일 “10여개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HDPE, 

LDPE 등 합성수지 주력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연루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이어서 과징금 규모만 최대 2000억원

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담합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수는 2005년 8월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

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적발대상에 포함됐으며, 우리 업계에 이처럼 카르텔(부당공

동행위)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당시에는 담합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와 심리절차 등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안 마련을 매듭지은 뒤 본

연의 업무인 <카르텔 규제 강화>를 선언한 뒤 나온 것이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이제 출총제는 마무리됐으니 앞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부당행위, 

담합에 대한 조사 등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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